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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설 명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14.(수)

배포 일시 2022. 9. 14.(수)
배포 시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은엽 (044-201-1571)

농촌사회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홍경희 (044-201-1574)

정부는 농촌 지역 의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

 <보도내용>

  9월 14일(수), 경향신문에서 “윤석열 대선 공약 ‘농촌 마을주치의’ 은근슬쩍 

폐기”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요 농정 공약인 마을주치의 제도를 전 정부 시절부터 운영해 

온 방문진료 사업으로 대체한 것은 명백한 공약 불이행으로 농식품부는 당초 

약속한 마을주치의 제도를 추진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에 나서야 할 것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공약인 ‘농촌 마을주치의 제도’의 국정과제 반영을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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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제도는 의료 주무부처인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보다 실현가능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복지부 소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사의 방문을 

기반으로 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농식품부는 다양한 농촌형 의료

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촌 방문진료 모델 발굴’ 정책연구를 

추진 중(‘22.9. ~ ’23.2.)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 서비스 제고를 위해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22: 9천명) 등 농촌 특화 의료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복지부와 협력하여 부족한 농촌 지역의 의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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